
LG 핵타선 꺋마지막 퍼즐꺍
꺋출루머신꺍홍창기의귀환

LG 타선은 올 시즌 ‘극강’의 모드를 뽐내고 있다.팀 타율, 득점, 타점, 홈런, 안타, 장타율 모두1위다. 부상 여파로 한동안 주춤했던 홍창기까지가세한다면 ‘달리는 말에채찍을 가하는’ 격이 될수 있다. 홍창기가 LG 타선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있다. 스포츠동아DB

LG 트윈스는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에서 방망이의 힘을 한껏 과
시하고 있다. 9일 기준으로 팀 타율
(0.274), 득점(515점), 타점(484점), 홈

런(91개), 안타(930개), 장타율(0.413), OPS(장타율+
출루율·0.762) 등 타격지표 대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후반기 들어서도 14경기에서 팀 타율 0.294,
19홈런, 장타율 0.474, OPS 0.842 등으로 꾸준한 모
습을 보이고 있다. 그 덕에 최근 리그 2위로 올라서는
등 막강 타선이 팀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 시
즌(타율·득점·타점 8위, 안타 9위, 홈런 공동 4위 등)
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 시즌 만에 확연히 달
라진 화력을 뽐내고 있다.

이처럼 타선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출루머
신’ 홍창기(29)가 주목받고 있다. 올 시즌 72경기에서
타율 0.306, 35타점, 출루율 0.387, 장타율 0.392 등으
로 고른 활약을 펼쳐왔지만 후반기 페이스는 썩 좋지

않다. 6월 26일 수원 KT 위즈전 도중 옆구리 통증을
느껴 이튿날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그는 내복사근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재활에 전념한 끝에 지난달
27일 1군 무대로 돌아왔다.

장기간의 결장에 따라 경기감각이 다소 떨어져서인
지 홍창기는 타석에서 좀처럼 제 페이스를 찾지 못했
다. 급기야 LG 코칭스태프는 부담 없이 경기에 나서
며 감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의 타순을 9번으로 내
려주기도 했다. 테이블세터가 익숙했던 그로서도 낯
선 경험이었다.

다행히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차츰 살아나고 있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7일 잠실 키움 히어로즈
와 3연전에선 2차례 멀티히트 포함해 14타수 5안타
3타점 3득점으로 반등 조짐을 드러냈다. 볼넷은 하나
도 얻어내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배트를 휘두르며
떨어졌던 자신감과 타율을 함께 끌어올렸다.

홍창기가 확실하게 회복한다면 박해민과 함께 다시
리그 최강의 테이블세터진을 이룰 수 있다.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득점권에선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하
고 있는 김현수, 7월 이후 타율 0.353으로 활황세를 보
이고있는채은성, 19홈런으로장타력을뿜어내고있는
오지환이 뒤를 받치는 만큼 LG로선 더 높은 득점력을
기대할 수 있다. ‘출루머신’이라는 수식어를 지닌 홍창
기가잘나가는LG타선에날개를달아줄지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팀타율·득점·타점·홈런·안타·OPS등
LG 타선, 대부분의 타격지표서 1위
부상 여파로 감각 떨어졌던 홍창기
9번타순서 연이틀 멀티히트 회복세
출루머신 살아나면 LG엔 천군만마

꺋MLB 야구천재꺍 오타니 꺋10승·10홈런꺍 대기록 달성…베이브루스 이후 104년 만에 새 역사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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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걸그룹 뉴진스(New Jeans) 돌풍이 거세다.지난달 말 무대에 나선 지 열흘밖에 안 된 신인으로 역대걸그룹 데뷔 앨범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며 미국 빌보드 차트에까지 진입했다. 한국을 비롯한 10대의 다국적 멤버로팀을 구성한 이들은 특히 기존 걸그룹의 전형적인 데뷔 방식 등에서 과감히 벗어나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자신감을드러내 눈길을 끈다.지난달 27일 데뷔 앨범 ‘뉴 진스’의 예약판매를 시작한이들은 4일 만에 선 주문량 44만 장을 돌파했다. 역대 걸그

룹 데뷔 앨범 초동(발매 첫 주 판매량) 1위인 르세라핌의30만 장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타이틀곡 ‘어텐션’을 비롯해 ‘하이프 보이’, ‘쿠키’, ‘허트’ 등 4곡을 앨범에 담은 이들은 8일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 빌보드가 10일(한국시간)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어텐션’은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174위에 올랐다.‘어텐션’으로는 한국 스포티파이 ‘일간 톱 송’ 차트 1위를차지했다.음반에담긴4곡모두차트상위권에들었다.태국,핀란드등9개지역아이튠스앨범차트1위에도올랐다.뉴진스는 한국, 베트남, 호주 출신인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5인으로 구성됐다. 멤버들의 평균 나이는16.4세다. 이들은 신인들이 관행적으로 펼쳐온 홍보 프로모션 활동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예고 없이 지난달 22일

그룹명과 함께 데뷔곡 ‘어텐션’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파격을 택하기까지 했다. 쇼케이스를 통해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여느 걸그룹들과도 달랐다.“매일 찾게 되고,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는 진(Jean)처럼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출사표와 같이 거침없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이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처음 선보인 걸그룹이다.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톱스타급아이돌그룹의활동콘셉트와브랜드마케팅을맡아가요계에 잘 알려진 민희진 대표가 데뷔 과정을 총괄했다. 관행과 관례를 뛰어넘은 데뷔 과정 역시 소속사의 치밀한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돼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신인 걸그룹으로서 첫 외부 활동 무대를 해외 명품 브랜드 이벤트로 삼은 것도그방증인셈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음원 발매 8일 만에 빌보드 174위
데뷔 앨범 선주문량 44만장 신기록
태국·인니등9개국서아이튠스1위

뉴진스, 데뷔하자마자 빌보드 진입…꺎역시 글로벌 괴물 신인!꺏
<5인조 신인 걸그룹>

신인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8일 만인 10일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 사진제공｜어도어


